
 

2019년 4월 21일 주일설교 

고전 15:20-28 첫 열매이신 예수님 

 시작하는 말 
그 옛날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. 가인은 자기가 지은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고 

아벨은 자기가 키운 양의 첫 새끼를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.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

받으셨을까요? 마음 담아 드린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.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

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(20). 첫 열매는 전체를 뜻합니다. 예수님이 첫 열매셨다는 건 예수님이 

부활하셨듯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. 

 중심 되는 말씀 

1. 예수님은 구원의 (완성   )입니다  

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어떤 면에서 아직 과정 중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

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종종 넘어지고 죄 

가운데 쓰러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'첫 열매'는 우리의 구원이 

완성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. 

레위기 23장에는 초실절에 대해 나옵니다. 초실절은 안식일 다음 날 곡식단은 흔드는 절기였습니다. 

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'첫 열매'란 단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는 '첫 열매'와 같은 단어입니다. 

안식일 다음날 드려진 초실절, 안식일 다음날 부활하신 예수님, 첫 열매로 드리는 초실절, 부활의 첫 

열매가 되신 예수님, 이는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고, 우리의 구원도 완성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. 

나눔 질문)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

2. 예수님은 우리들도 (부활   )할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

본문 22, 23절에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. 20절은 예수님이 '죽은 

자들'의 첫 열매라고 표현하지 않고, '잠자는 자들'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표현합니다. 우리가 예수님 

다시 오시는 날,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.  

나눔 질문)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

3. 세상의 (왕   )이라는 증거입니다 

성경은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(25).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왕이 

아니라, 돈 가진 사람이 왕이고, 권력 가진 사람이 왕으로 보입니다. 그럼에도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

이 사실을 마음에 받아드리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.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시고, 십자가에 달린 그 분이 

이미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결국 승리하고야 말 것입니다. 이제 우리의 할 일은 이 예수님을 내 일상에 

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. 

나눔 질문)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

 정리하는 말 

믿음이 좋아지면 교회가 아닌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. 나가서 좋은 직장인이 되어주고, 좋은 남편과 

아내, 가족이 되어주는 것입니다. 그 일을 하다가 힘들어지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. 그 때는 예수님을 

떠올려야 합니다. 마음 가는 대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 말고, 예수님의 사람으로 한걸음 한걸음을 

살아가는 것입니다. 예수님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.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상을 

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



 

환영의 시간(Welcome) : 행복한 기억 나누기 

 임재찬양 “너는 시냇가에" 

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 

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

주의 시절을 좇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

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
 

 마음문 열기 한주간 감사나누기, 게임 
 

1. 경배의 시간(Worship) : 복음성가나 찬송가로 경배하기 

 찬송가 “주 예수 크신 사랑”(찬205) 

1)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 주시오 

뵈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 주시오 

2) 아침의 이슬 방울이 다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

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 주시오 

3)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원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

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 주시오 

4)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 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 주시오 

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에수 크신 사랑 또 들려 주시오 

(후렴)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 주시오 

 
 

 쏟아놓는 기도 : 나의 죄, 나의 아픔, 나의 두려움, 나의 걱정 

 주 품에 품으소서 

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엎으소서  

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

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
 

5) 말씀 나눔의 시간(Word) : 구체적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 

 말씀 나눔 및 결단의 기도 

 기도제목 나눔 및 합심기도 
 

6) 사역의 시간(Works) : 역사하시는 주님께 기도하기 

 교회를 위한 기도 - 담임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해 

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- 한반도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, 위정자를 위하여 

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- 해외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 


